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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4월 2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인터넷매체는 4월 23일(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이면 끝!

- 개정 특허법 시행령 ‘18년 4월 24일부터 시행 -

□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

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‘18년

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ㅇ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

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서,

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, 벤처기업 출원, 외국특허청과 우선

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의 우선심사 대상이 운영

되고 있다.

□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

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新특허분류체계*에

포함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3D프린팅, 자율주행차,

빅데이터,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해당된다.

* 기존 특허분류체계의 코드와 병행하여 新특허분류체계 코드를 보충하여 분류

ㅇ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

심사의 1/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술분야 기업,

대학,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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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

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

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최근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특허심사에 변화를

주고 있다.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,

올해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에

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.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

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.

□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이번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

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

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”라며, “특허청은 앞으로도

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, 전문심사관

증원, 융·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

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

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기획국 

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현재용(☎ 042-481-539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